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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 및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현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literati painting artist on life satisfaction

Hyunjoo Lee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 및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문인화 작가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 동기의 하위 요인인 활동 지향, 학습 지향
요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표 지향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인화 작가가 지각한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 문화의 하위요인인 개발 문화, 합리 문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 문화, 위계 문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 하위요인인 활동 지향과 학습 지향 요인과 조직 문화 하위 요인인 개발 문화, 합리 문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
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Muninwha writers' participation
motiva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117 writers of Seoul poems.
Frequency,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irst, analyzing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es on life satisfaction, the sub-factors of the participation motive, such
as activity-orientation and learning-orientation,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goal-oriented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life satisfaction. Second, examining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life satisfaction, development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ulture, positively affect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relational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life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activity-oriented and learning-oriented factors, which are the sub-factors of the writers'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development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which are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may be considered to be basic data 
for preparing a plan for enhancing the satisfaction of Muninwha writers' life. 

Keywords : Mun In Wha Artist,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Culture, Satisfaction With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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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산업과 과학의 발달을 통해 풍요와 편리

함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와 급변하는 상
황과 문제로 고통 중에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과 안정감, 
여유를 찾기 원하여 치유의 개념으로 예술적인 작품 활
동 부분에 중요성과 활성화를 추구한다. 특히 이를 바탕
으로 다양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삶을 통해서 예
술로 승화하는 문인화 작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인화 작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인들에게 
알려진 회화란 그들의 인격도야, 학식의 축적과 사상 등
의 정신이 화지에 표현화 되어 진 것을 말하며, 문인화 
작가는 회화 이념에서 보면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
을 통해서 작가의 표현하는 정신을 중요시 했으므로 문
인 산수화는 동양회화 정신의 그 중심에 있는 회화 양식
으로 표현하는 작가를 말한다. 또한 조선 후에서는 우리
의 산천이라는 일관성 있는 주제를 통해 중국의 산수화
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기법, 철학으로 진경 산수화를 
그렸으며, 남종화의 적극적인 수용, 창작으로 조선후기의 
문인화 보급에 큰 역할을 나타냈다. 따라서 조선의 문인 
산수화는 정선과 강세황을 통해 특성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다[1]. 이와 같이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문인화 
작가의 예술문화 활동 참여동기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
된다.

참여동기란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본인 자체가 교
육에 참가하는 동기가 있으며, 참여자의 동기는 내적, 외
적 동기로 분류된다고 하였으며[2], 인간의 행동에서 어
떠한 곳에 참여하는 동기란 ‘행동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인간의 방향, 강도, 지속성에 관하여 문제를 설명하려는 
심리학적인 개념’이다[3]. 이와 같이 문인화 작가들의 예
술문화 활동의 참여동기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움직인다’라는 개념의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 제기를 활성화하고, 
지속하거나 제지시키는 행동의 근원적인 것’을 말한다
[4]. 즉 문인화 작가에게는 유기체를 각성시키고 목표를 
향하여 행동을 이끌어 가려는 내적인 요구, 욕구로 인간
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활성화하여 일정한 방향대
로 조직화 하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5]. 이는 문인
화 작가의 참여동기를 목표지향적과 활동, 학습 지향적 

참여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이 세 가지 학습동기 유형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학습동기에서 가장 먼저 중요시되거
나 그 중에 두, 세 유형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6].

또한 문인화 작가의 예술문화 활동 참여동기와 함께 
관계된 변인으로는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삶의 만족이란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활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조적인 생활의 목적과 성취, 긍정적인 
자아감 형성을 통한 자기가치와 낙천적인 감정의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7]. 따라서 문인화 작가의 작품 
활동으로 인한 경제나 삶의 풍요로움이 커지는 것은 아
니나 삶의 만족은 ‘자신의 일생에 대하여 만족과 환경의 
수용으로부터 인생 전체의 삶을 위해 필요함, 욕구 충족
을 의미’한다[8].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인생
의 본질을 개인, 집단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개인의 만족, 평안함 그리고 좌절, 
실망감을 평등하게 창조하는 개념이며[9], 과거와 현재, 
미래에 살아가야 할 삶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이나 부정
이라고 할 수 있다[10].

또한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과 함께 대
두하는 조직 문화는 중요한 변인으로 살펴보면 문인화 
작가가 소속한 조직문화란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상황
에 대한 해석, 행위를 불러들이는 조직 내의 공유된 정신
적인 가치로 환경을 해석, 적응하는 방식을 학습하는데 
준거적인 필요한 틀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한다[11]. 
문인화 작가는 ’구성원들의 공유가치, 신념이며, 사회적 
접착제로 언급하는 것으로 조직문화를 구성원의 행동 패
턴과 연결시킨 것‘이라고 한다[12]. 이는 한 조직의 구성
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신념 또는 여념, 관습, 지식과 
전통, 기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13]. 따라서 문인화 작가의 예술문화활동의 참여동기
와 조직문화가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
기,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인화 작가의 활동
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문인화 작가 삶의 만
족에 대한 개인 변인과 참여동기, 직무만족에 대한 변인
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문인화 작가들의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과
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문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들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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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과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는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는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3월 10일부터 2020년 05월 30

일까지 서울시의 문인화 작가 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
지 않은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17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참여동기 25문항, 조직문화 20문항, 삶의 만족 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
령, 결혼상태, 건강만족도, 가족형태 등으로 구성하여 조
사하였다.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조혜
경[14]이 사용한 참여동기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활동
지향 8문항, 학습지향 6문항, 목표지향 5문항 총 19문항
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곽미경[15]이 사용한 조직문
화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관계문화 3문항, 개발문화 수
용 3문항, 위계문화 3문항, 합리문화 3문항 총 12문항으
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김원희[16]가 
사용한 삶의 만족 측정도구 1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
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참여동

기의 전체 신뢰도는 .759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
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활동지향 동기 .657, 학

습지향 동기 .696, 목표지향 동기 .684의 신뢰도를 보였다. 
조직문화의 전체 신뢰도는 .744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
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관계문화 .637, 개발문화 
.679, 위계문화 .724, 합리문화 .680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삶의 만족의 신뢰도는 .733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
이 최소한의 수준인 .60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Motivation 
for 

participati
on

Activity-oriented 8 .657

.759Learning 
orientation 6 .696

Goal orientation 5 .684

Organizati
onal 

culture

Relationship 
culture 3 .637

.744
Development 

culture 3 .679

Hierarchical 
culture 3 .724

Rational culture 3 .680
Satisfaction with Life 15 .733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
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연구 대상의 참여동기,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
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자 49명(41.9%), 여자 68명(58.1%)으
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39세가 
32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29명(24.8%), 
50~59세가 28명(23.9%), 60세 이상이 18명(15.4%), 
30세 미만이 10명(8.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92명(78.6%)으로 미혼 25명(21.4%) 



문인화 작가의 참여 동기 및 조직 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269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만족도는 대체로 만
족이 61명(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보통이 
22명(18.8%), 매우 만족 18명(15.4%), 대체로 불만족 
15명(12.8%) 순으로 대부분 건강만족도는 보통 인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시부모+부부가 
59명(50.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자녀가 25명(21.4%), 부부 21명(17.9%), 기타 9명
(7.7%), 시부모+부부+자녀가 3명(2.6%) 순으로 나타났
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Classification
Total(N=117)

Frequency Ratio(%)

Sex
Male 49 41.9

Female 68 58.1

Age

Under 30 10 8.5
30-39 32 27.4

40-49 29 24.8
50-59 28 23.9

Over 60 18 15.4

Marital status
Married 92 78.6

Single 25 21.4

Health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8 15.4

Generally satisfied 61 52.1
Moderate 22 18.8

Mostly dissatisfied 15 12.8
Very unsatisfied 1 .9

Family form

Couple 21 17.9
Couple + chinldren 25 21.4

Parent-in-law + Couple 59 50.4
Parent-in-law + Couple 

+ Children 3 2.6

Etc 9 7.7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문인화 작가의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참여동기 요인에 
대한 전체 점수는 M=3.71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조직문화 요인의 전체 점수는 M=3.52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 요인 또한 전체 점
수는 M=3.38로 평균점수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117 2.22 5.00 3.71 .51

Organizational 
culture 117 2.50 5.00 3.52 .45

Life satisfaction 117 2.53 5.00 3.38 .4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major variables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과의 관

련성을 살펴본 결과, 참여동기와 조직문화는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576, p<.01).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 또한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464, p<.01). 그리고 조직문화와 삶의 만족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490,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
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
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culture Life satisfacti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1

Organizational 
culture .576** 1

Life satisfaction .464** .490** 1

**p<.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4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의 만족의 관계
3.4.1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참여 동기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
이 .26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6.5%로 회귀모형을 설
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777
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
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3.584,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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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활동지향(β=.333, p<.01), 학습지향(β
=.286, p<.01) 요인은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동기의 하위
요인인 목표지향(β=-.048, p>.05)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
화 작가의 참여동기 하위요인인 활동지향과 학습지향 요
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Depen
dent 

variabl
e

Independe
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
ization 
factor t/p

Toler
ance
limitB Standar

d error β

Life 
satisfa
ction

Constant 1.640 .281 5.844***

Activity-or
iented .288 .090 .333 3.202** .602

Learning 
orientation .202 .070 .286 2.892** .663

Goal 
orientation -.031 .065 -.048 -.473 .635

**p<.01, ***p<.001

Table 5.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ife Satisfaction

3.4.2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에 대한 조직문화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
이 .29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9.8%로 회귀모형을 설
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883
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
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
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1.897,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
을 살펴보면, 개발문화(β=.353, p<.01), 합리문화(β
=.187, p<.05)은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관계문화(β=.110, p>.05), 위계문화(β=.050, p>.05) 요
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 하위요인인 개발문
화, 합리문화 요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epend
ent 

variable

Independe
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
zation 
factor t/p Tolera

nce
limitB Standar

d error β

Life 
satisfac

tion

Constant 1.693 .280 6.038***

Relationshi
p culture .075 .065 .110 1.164 .699

Developme
nt culture .242 .070 .353 3.461** .601

Hierarchic
al culture .028 .046 .050 .616 .959

Rational 
culture .128 .064 .187 2.004* .717

*p<.05, **p<.01, ***p<.001

Table 6.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life 
satisfac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조직문화, 삶
의 만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
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활동지향, 학
습지향 요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 하위
요인인 활동지향과 학습지향 요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문인화 작가가 지각한 조직문화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인 개발
문화, 합리문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문화의 하위
요인 관계문화, 위계문화 요인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인화 작가의 
조직문화 하위요인인 개발문화, 합리문화 요인이 높을수
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4]에서 참여동기[5]를 통해 제시한 변
인이 삶의 만족[9]과 조직문화[13]를 통해 선행연구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최근 문인화 작가에게 크게 강조되
고 있는 것은 참여동기이며, 연구의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5,6]. 문인화 작가의 참여동기는 행동 제기를 활성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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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지속하려는 것과 연계성이 있으며, 조직문화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는 구성원의 공유가치 등을 조직구성원
과 공유하려는 것으로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11,12]. 위와 같이 높은 삶의 질을 느끼는 삶
의 만족과 삶에 긍정적 영향을 입히는 참겨동기가 개인, 
문인화 작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문인화 작가의 소속
된 조직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체감, 소속감, 충실성을 가
지는 조직문화야 말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의 한
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따라서 문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문
인화 작가들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행복한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
성하는데 활용할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
인화 작가의 삶의 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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